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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로 그린 
가짜 돈 받는 착한 식당

빗자루 타고 알프스서 수직 낙하 

보석이 떠밀려오는 베네수엘라 해안 마을

한 무리의 남성이 스위스 알프스

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빗자루

를 타고 뛰어내리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프랑스 출신 익스트림 스포츠맨 

안토니 뉴턴(31)은 지난달 20일 자

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속 한 장면

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뉴턴과 일행 4명은 빗자루

에 올라탄 채 200m 높이 절벽에서 

껑충 뛰어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직

각의 가파른 절벽에서 빗자루를 타

고 수직 강하하는 것이 영화‘해리

포터’속 퀴디치 게임과 매우 흡사한 스포츠다.

퀴디치는 영국의 작가 조앤 롤링의 소설‘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스포츠로 선수들이 빗자루

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다. 

뉴턴은“친구의 500번째 베이스점핑을 기념해 특별

베네수엘라의 한 해변에서 값비싼 보석과 액세서리 

등이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의‘보물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구아카 해변에 금반지 등 보석이 떠밀려

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부터다.

이 지역에 사는 25세 여성 라레스는“처음 해변의 모

래사장에서 보석을 발견한 뒤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마을 전체에 이 소식

히 고안했다. 얼마 전 시청한 해리포

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일행 중 한 명은 해

리포터에 나오는 공중부양 마법 주

문‘윙가르디움 레비오우사’를 외

치며 절벽에서 떨어졌다.

뉴턴은 점핑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것이었으며, 빗

자루는 주변 나뭇가지를 모아 만들

었다고 설명했다. 10초 가량 빠른 속

도로 떨어지던 이들은 낙하산을 펼

치고 안전하게 착지했다.

베이스점핑은 건물이나 절벽,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뛰

어내려 낙하산으로 착지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극한

의 짜릿함만큼이나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 익스트림 스

포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꼽힌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

보다 사고 가능성도 크다.

손으로 그린 삐뚤빼뚤한 가짜 돈을 받고 무료 

국수를 제공하는 착한 식당이 화제다.

중국 원저우 창난현에서 수타 국숫집을 운영

하는 이 씨 부부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까지 문을 연다. 그런데 이 씨 부부의 가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오래된 단골손님이 

한 명 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씨 부부의 가

게를 찾아온 할아버지 류 모 씨는 보살펴 주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으로 국수를 먹고 늘 가

짜 돈을 지불한다. 류 씨 할아버지가 공책에 직

접 색연필로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색칠한 가짜 

돈에는 각각 10위안, 100위안, 1000위안 등의 

금액이 적혀 있다.

물론 류 씨 할아버지 역시 자신이 국수 한 봉

지의 댓가로 지불해오고 있는 돈이‘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돌봐주는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 줄곧 생활고를 겪고 있는 탓에 이 

씨가 제공하는 무료 국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

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할아버지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

한 사람이라서 가게에 사람이 붐빌 때는 들어

오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일쑤다.”면

서“할아버지가 미안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

록 우리 부부는 삐뚤빼뚤하게 만든 가짜 돈을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외친 뒤에 받는

다.”고 말했다.

이 씨는“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실 동안

에는 우리 부부가 만든 국수를 계속 제공해드리

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스타그램(안토니 뉴턴)▲ 가짜 돈을 받아 들고 즐거워하는 이 씨. 사진=나우뉴스

▲ 모래사장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주민들과 발견된 보물. 

사진=유튜브(PatrynWorldLatestNew)

이 퍼지면서 모두 해변으로 보석을 캐기 위해 나왔다.”

고 전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 약 2,000명은 해변에서 

파도에 밀려온 금반지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

을 종종 발견했고, 이중 일부는 1,500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주민 한 명당 적어도 한 번 이상의‘보물찾기’에 성공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밀려

온 보석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석과 장신구

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제조되는 장신구(주얼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18캐럿 금으로 만들어졌다

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스터리한 보물찾기가 이어지고 있는 해당 마을은 

한때 베네수엘라 어류 가공산업의 중심이었지만, 현재

는 대부분의 공장이 폐쇄된 뒤 극심한 빈곤상태에 빠

져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보물찾기’가 시작된 뒤부

터 정어리 수확량이 늘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이 어려

울 정도로 부족했던 휘발유 공급도 개선되기 시작한 것

으로 전해졌다.


